
Theories and Applications of Chem. Eng., 2016, Vol. 22, No. 2 1972

화학공학의 이론과 응용 제22권 제2호 2016년

감압 잔사유 열분해 공정에서 첨가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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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유 공장에 사용되는 경질 원유 (Light Crude oil, API 30이상)는 감압 잔사유 비

율이 약 10~30%정도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생산 또는 발견되는 유전의 원유

는 중질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감압 잔사유의 함량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감압 

잔사유는 원유정제공정에서 감압 증류 공정의 하단부에서 얻어지는 유분을 지칭하며, 593℃ 

이상의 매우 높은 비점분포를 지닌다. 또한 높은 탄소수로 인한 고점도와 불순물인 황, 질소, 

중금속 (V, Ni 등)의 함량이 높아서 연료유로서의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며, 주로 건설자재 또

는 도로 포장용 자재로 사용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연료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비점 물질을 저비점 물질로 변환시키는 오일 업그레이딩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러한 감압 잔사유를 업그레이딩하는 공정은 크게 탄소 함량을 낮추는 공정 (Carbon 

rejection process)과 수소를 첨가하는 공정 (Hydrogen addition process)으로 구분된다. 이중 

Carbon rejection Process의 경우 낮은 장치비와 고가의 수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과 

반응 후 Coke가 생성되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Carbon 

rejection Process인 열분해 공정에 대하여 첨가제의 사용이 액체 수율과 얻어진 유분의 성상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